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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의 가치와 의미를 오랜 동안 되새기려는 여러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가치를 기리고자 본 논문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 교훈과 깨달

음의 관광 여행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투어 

콘텐츠 공급과 그 투어 행태들은 유형에 기초하여 세계의 여러 사례를 비교하며 세월호 참사를 다크 투어

리즘의 관점에서 교육과 정책 학습을 체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다크 투어리즘을 전제하고 각 각 세월호 참사 관련 콘텐츠들의 유기적 시스템화를 탐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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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ur is cultural method that makes educational effects smoothly, metaphorically. In a context, 

dark tour have a  function that sustains memorial of accidents and with social meaning, ethic 

valu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practical solutions of Sewol-Ho memorial on focusing  

Dark Tourism. This paper considers fascination with this subject and examines explored for 

good decision. It means that we examines a construction of tour contents within the dark 

tourism. This article evaluates an dark tourism in a contents program various country, for 

considering in a case at a Sewol-Ho accident. As a result, we comment some variety choice of 

strategy effectiveness for a sustainability of ethic value and education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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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의 추모기록 가운데 제

일 많은 것은 플랜카드나 리본이었다. “세월호 참사 관

련 장소에 가면 추모하는 플랜카드나 리본이나 이런 것

들을 많이 달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 놓은 

것이 제일 많았다[1].” 이는 시민들의 바람은 세월호 참

사를 잊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은 방안들이 모색되었

다. 기록 보관, 추모비, 추모 탑, 추모 공원, 기념관과 전

시관, 박물관 그리고 묘역이 언급되었다. 각각 이런 공

간들을 만드는 이유는 기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이

다. 여기에서 오래 유지하는 것은 어떤 교훈이나 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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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항구적으로 전달,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

에 따라 특정 공간이나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들을 지속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크 투어링이다. 관광은 직

접적인 교육이나 학습 보다 좀 더 효과적인데 재난과 

참사, 비극의 현장이나 관련 대상물, 공간을 체계화에 

관한 논의가 다크 투어리즘이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다크 투어리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할 이유가 충분하

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세월호 참사 등의 사례를 사

회적 역사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고, 

유희적이고 소모적인 관광프로그램을 일신하는데 목적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 기념 공간과 

기록 보관 작업 등을 다크 투어리즘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 세월호 관련 문화 콘텐츠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연계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고 선행 연구를 통

해 다크 투어리즘의 공간이 어떤 스타일로 구성되어 관

람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리한다. 또한 세계 각지

의 다크 투어리즘 관련 공간을 검토해본다.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과 유품, 공간과 

현장을 어떻게 다크 투어리즘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체

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II. 다크 투어리즘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1. 다크 투어의 개념과 특징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나타

나기 시작한 다크 투어리즘은 그 용어 측면에서는 1966

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2000년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

고 칼레도니언 대학 말콤폴리(Malcolm Foley)와 존 레

넌(John Lennon)을 통해 학술적으로 제기되었다. 2008

년 국립국어원이 다크 투어리즘을 대신할 우리말을 공

모한 결과 ‘역사 교훈 여행’을 채택했는데 이는 재난, 감

옥, 죽음, 전쟁, 참사 등의 미묘한 의미들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죽음과 비극에 연관

된 역사적 장소 여행을 말한다[2]. 인간성(Humanism)

에 반하는 죽음(death), 재난(disaster), 폭력행위(acts 

of violence), 비극(tragedy), 범죄와 죽음의 살해현장

(Scenes of death and crimes)을 방문하는 여행을 가리

키기도 한다[3].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과거나 안 좋은 

기억 등 일반인들 생각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곳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라는 정의도 있다[4]. 여기에서 중

요한 점은 부정적인 면을 긍정의 자원화로 바꾸는 개념

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관광은 좋은 것, 멋진 

곳, 긍정의 장소를 방문 혹은 여행하는 것을 뜻하기 때

문이다. 다크 투어리즘은 관광의 일반적인 특징과 다른 

이면적인 점이 결합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크투어

리즘은 문화유산관광과 순례관광의 성격으로 재난과 

참사의 현장을 보고 성찰과 교훈을 얻는 특별목적의 관

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의 형태로 보기도 한

다[5]. 문화유산을 순례의 형식으로 방문과정에서 성찰

과 반성을 통해 일정한 교훈을 얻는다는 점은 매우 목

적지향적이고 의식적인 관광임을 말해준다. 여행의 목

적이 특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일반 관광과는 다른 점

임을 명확하게 견지한다. 보통 전쟁이나 학살 등 비극

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

보며 교훈을 얻는 관광이라며 ‘교훈’에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죽음 재난 재해 전쟁 학살 등의 현장에 재인식, 

교육, 엔터테인먼트의 목적[6]으로 하는 관광이라고 보

기도 한다. 몇 가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타나투

어리즘(Thanatourism),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타나투어리즘

(Thanatourism)은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을 의인화한 

신 타나토스(Thanatos)에서 비롯했는데[7], 이는 비명

횡사에 더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보다는 비교적 적게 사용된다. 무엇보다 

다크 투어리즘은 죽음이나 고통, 비극과 관련한 내용보

다는 역사적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는 여행이다. 다크 

투어리즘은 재난이나 참사, 불의의 죽음 후에 사회의 

복원 메커니즘을 작동 가능하게 한다[8]. 전쟁, 사고 등

의 여파 후 사회언어를 통해 세밀한 탐색 행위라고 보

기도 한다[9]. 그렇기 때문에 성소(sanctuary)의 기원이

나 왜 그 장소가 매력적이지 않은 지에 대해서는 관심

을 갖지 않는다.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은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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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이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좁

은 범위에 한정된다. 블랙 스팟(Black Spot)은 암흔을 

뜻하고 사고 다발지역, 위험지대를 의미한다. 다크 투어

리즘에서 다크(Dark)는 특정한 물품의 특징, 지각, 특질

은 어둠의 그림자로 번역이 될 수 있다. 공간과 관련하

여 고통이나 슬픔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다크 투어리즘

에서 형성되는 것은 불멸성이다. 불멸성을 위해서는 소

멸성은 미래의 사람들과 계속 소통해야 한다[10]. 다크 

투어리즘에는 ‘역사’라는 개념이 많이 반영되고는 한다. 

‘반인륜적인 행위로 얼룩진 역사현장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11], ‘보통 여행과는 달리 역사의 참상을 돌

아보며 자기반성과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12]’, 

‘역사의 참상을 돌아보며 자기반성과 교훈을 얻는 것

[13]’, ‘역사적 비극 및 재난의 현장을 찾아 자기성찰과 

교훈을 얻는 여행[14]’,  ‘재난이 일어났거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방문, 교훈을 얻는 여

행(관광·방문 등)[15] 등이 이런 역사적 개념을 강조한 

정의들이다. 역사와 반인륜, 참상, 비극, 재난이 결합한 

공간이 다크 투어리즘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다. 

최근에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같이 어두운 

역사의 단면을 관광 자원화하는 경향도 어두운 역사의 

단면도 좋은 도시 스토리가 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6].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

광콘텐츠 확대 차원에서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가 바람

직해 관광코스로 재구성[17]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하지만,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

다. 우선 의미와 가치의 유지 문제이다. 비극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본래의 의미와 가

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잘 분

석 연구해야 한다[18][19]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진정성

의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존적 진정성은 재해

재건의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재

편되고, 구성적 진정성으로 대체됨으로써 반근대적 성

찰에 기반한 대안관광이라는 재난관광의 가능성에 못 

미치는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여전히 관람객들을 위해 더 세

밀한 배려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스토리텔링기법

이나 인지적 몰입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여행자의 기억(tourist memory)

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미지 전략

(imagery strategies)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21]. 플로우(Flow)와 만족도의 추천의도와 관련성

에 대한 연구에서는 관광 환경과 관광객의 양질의 관계

를 위해서는 플로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속

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인지적 자각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이들에게 추천할 정도의 만족도를 구축

하려면 플로우 효과와 인지적 자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22]. 최근에는 다크 투어 참여

자들의 여행 동기와 심리적 욕구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장소 자체가 다크 투어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여행 동기와 이유가 다크 투어

리즘을 만들기 때문이다[23].

2 투어 공간의 유형
2.1 다크 투어의 유형 
Stone, P(2006)는 다크 투어의 일곱 가지 공급(Seven 

Dark Suppliers)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다크 투어리즘

의 공급자에 대해서 7가지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유희

의 공간(Dark Fun Factories), 전시(Dark Exhibitions), 

지하수용공간(Dark Dungeons), 묘지(Dark Resting 

Places), 성지(聖地, Dark shrines), 분쟁 현장(Dark 

Conflict Sites), 학살수용소(Dark Camps of Genocide) 

등이다[24]. 첫째, 유희 공작소(Dark Fun Factories)는 

유희에 초점이 맞춰진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에는 

현실이나 허구 그리고 음산한 이벤트를 지니고 있다. 

스톤(Stone)은 이러한 공간의 대표적인 예로 루마니아

의 드라큘라 파크를 들고 있다.  이 공원은 사람의 피를 

먹는 신화에 기반을 둔 드라큘라를 모티브로 삼고 있

다. 다크 스펙트럼 가운데 가장 가볍고 밝은 측면이다. 

둘째, 전시(Dark Exhibitions)는 추모 기념할만한 교육

적이며 성찰적인 메시지와 주제를 지닌 죽음에 관한 작

품을 보여준다. 전시는 윤리적으로 보존적이기는 하나 

여행의 관련 하부 토대나 상업적 의도에 싸여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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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시는 실제의 죽음과 음산한 공간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참여자

들에게 일깨우고 유발하는 점이 있는 경향의 작품을 통

해 윤리적인 대화를 이끌어낸다. 셋째, 지하수용공간

(Dark Dungeons)은 여행이나 행위를 통해 역사적인 과

거의 처벌이나 형벌을 보여준다. Galleries of Justice in 

Nottingham[25]은 교육적으로나 유희적으로 모두 접근

한다.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육과 재미

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넷째, 묘지(Dark Resting 

Places)는 주로 공동묘지에서 언급된다. 역사 중심에서 

보존할만한 추모 기념 윤리에 연관된다. 대표적인 곳으

로 프랑스의 페르-라쉐즈(le Père-Lachaise) 묘지가 언

급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랑하

는 사람들을 추모 기억하고, 지역의 역사와 자연에 대

해 공부하거나 긴장을 이완시키기도 한다. 이런 공간을 

상업적으로 재미있게 한다면 할리우드의 기념 투어가 

될 것이다. 다섯째, 성소(Dark Shine)는 짧은 기간 안에 

죽음이 발생한 지역에 매우 밀접하다. 이러한 성소는 

여행에 대해서 목적적이지 않다. 또한 여행에 관한 하

부 시설들이나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최근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일시적

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한다. 교통

사고로 죽은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추억이 어린 왕실 거

주지 켄싱턴 궁전(Kensington Palace)이 이에 해당한

다. 여섯째, 분쟁 공간(Dark Conflict Sites)은 역사적인 

곳으로 전쟁과 연관이 있다. 교육적이고 추모 기념할 

만한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때때로 강한 정치적인 이

데올로기와 관련이 깊다. 또한 전투지나 전쟁에 관련한 

곳이 상업화되고는 한다. 다른 전투지나 전쟁관련 공간

과 차별화되는데, 좀 더 로맨틱하거나 유희적인 차원으

로 유도된다. 따라서 다크 투어리즘 스펙트럼에서 연성

화의 특징을 보인다. 일곱째, 대량학살공간(Dark 

Camps of Genocide)은 다크 투어리즘 스펙트럼에서 가

장 어두운 지점에 위치한다. 이런 공간들은 죽음을 테

마로 대학살과 잔혹행위, 파괴를 나타내는 곳이다. 죽음

의 사건이 일어났던 실제공간에 위치한다. 매우 높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부여된다. 예컨대, 아우슈비츠 수

용소는 악의 보편적인 상징이며 인간의 최악의 고통을 

부각시킨다.  

2.2 다크 투어 행위의 종류 
Seaton(1996)은 다크 트레블(Dark Travel)에는 다섯 

가지 범주가 있다고 보았다[26]. 첫째, 공공처형장소여

행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덜 이뤄지는 공개처형의 실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다만, 재난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런 주제에 맞지 않다. 두 번째, 개인이나 집단적

인 죽음의 현장 탐방은 전투지역, 죽음의 수용소, 대학

살현장, 유명인 사망 장소, 널리 알려진 살해 공간 또는 

유명하지 않은 살인 폭력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포함

한다. 세 번째, 추모공간이나 수용현장은 묘지, 위령탑, 

지하 공간, 전쟁기념관들을 포함한다. 이런 방문 공간을 

가는 이유는 다양한데, 유명하건 그렇지 않건 탁본이나 

묘비수집, 순례, 묘역에 관심이 집중된다. 네 번째, 죽음

에 관한 상징이나 징표를 보기 위한 방문은 죽음에 관

련한 무기가 보관된 박물관, 특별한 행사나 행위들을 

재구성하는 전시물 등이 관련된다. 소름끼치는 박물관

에는 역사적 정확성을 가지고 덜 주목받은 이런 선택된 

테마에 집중한다. 다섯 번째, 죽음을 재현하거나 유사하

게 실현하는 여행은 종교적인 주제를 지닌 연극이나 축

제에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명한 전투를 집단적 

사회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대중적인 방식으로 증가해

왔다.

Stone(2006)은 다크 투어리즘의 생산적 특징을 스펙

트럼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26]고 보았다. 가장 어

두운 것(Darkest), 좀 어두운 것(Darker), 어둔 것

(Dark), 밝은 것(Light), 좀 더 밝은 것(Lighter), 아주 

밝은 것(Lightest) 등 여섯 개의 스펙트럼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장 어두운 것에서 밝은 것에 이르는 생산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어두운(Darkest) 생산적 특징은 

죽음과 고통의 현장에 해당한다. 높은 정치적 영향과 

이데올로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교육적인 것을 지향한

다. 역사가 중심이며 보존과 역사적인 기념을 중시한다. 

투어리즘 관련 생산물의 본질적인 해석에 대한 인지를 

중심에 둔다. 경험의 진정성을 중요시 하지 않으며 공

간의 위치가 본래의 곳인지가 더 중요하다.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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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짧은 시간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의식이 따

로 명확하지 않다. 여행관련 하부구조가 약하다. 반면

에 가장 밝은 스펙트럼은 죽음과 고통과 관련된 현장이

면 된다. 반드시 그 직접적인 공간일 필요는 없다. 정치

적으로 적은 영향과 이데올로기 차원의 특징을 갖고 있

다. 교육보다는 재미와 유희 지향적이다. 유산 중심적

이고 상업적이며 로맨티시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영웅이나 업적에 경도된다. 생산의 해석에서 

본질에 대한 인지는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경험의 

진정성에 대해서 집중하지는 않는다. 또한 다크 투어의 

공간이 꼭 진짜 현장이나 해당 공간일 필요는 없다. 사

건에서 긴 시간적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매우 목적의

식적으로 공급된다[27]. 

III. 국내외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 
세계적으로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수용소, 9·11테러

가 발생했던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원자폭탄 피

해 유적지인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약 200만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적지, 체르노

빌 원전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당시 소련)의 프리피

야트 등이 있다. 

2차 대전 중 유대인이 대량학살당한 폴란드의 아우슈

비츠 수용소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재되어 독일 초등학생의 필수 방문코스가 되었다. 수용

소는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폴란드어로 '오슈비엥침

(Oswiecim)'박물관이다. 폴란드의 크라쿠프시 인근에 

있는 오슈비엥침(Oswiecim)'박물관에는 고문실, 처형

대, 가스실, 화장터, 생체 실험실, 희생된 어린 아이들의 

옷가지와 신발들,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이 쌓여있는 거

대한 유리관 등이 있고, 나치의 잔학을 보여주는 기록

영화도 상영하고 있다. 음산하고 끔찍한 곳이지만 각국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인은 물론 가해

자인 독일인도 많다. 섬뜩한 느낌이 들어 똑바로 보기 

어려운 곳도 있으나 유럽 학생들에겐 필수 방문코스로 

꼽힌다. 유럽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역사 체험 

여행지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사 중에도 동유

럽 여행 패키지에 포함시킨 곳이 적지 않다[28]. 독일에

는 비극적 과거사를 기억하기 위한 박물관, 기념관이 

100여 곳에 이른다. 2011년 9·11 테러 발생지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는 테러 현장을 원형 보존하고 참배

객용 관람대도 만들었고 연간 수백만 명의 추모 행렬이 

이어진다. 뉴욕 '그라운드 제로' 박물관은 매년 9월 11

일 피랍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처음 충돌했던 

시간부터 두 번째 건물이 무너진 시간까지 102분 동안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공사가 진행 중인 가

운데에도 하루 수천 명씩 찾았고, 보통 하루 4천명의 추

모객이 몰리는 유명한 관광명소로 변했는데. 2002년에 

350만 명을 비롯해 한 해 평균 200만 명 안팎이 이곳을 

방문한다[29].무너진 쌍둥이 건물을 기념하는 사우스 

메모리얼 풀(South Memorial Pool)과 노스 메모리얼 

풀(North Memorial Pool) 등 연못 2개도 조성해 벽면을 

희생자 2983명의 이름을 새긴 동판으로 구성했다.

9.11 테러추모관이 완성이 되어서 개관을 했고 많은 

기록물들이 보관 전시가 되었는데 구조하던 사람들의 

통신 음성은 물론 사진, 동영상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

다. 박물관에는 당시 무너진 빌딩의 기둥, 비행기 잔해, 

희생자들의 유품 등 1만2500여 점을 전시되어 있다. 생

존자나 자원봉사자, 목격자 등의 음성을 담은 1995건의 

인터뷰 기록, 당시 사고 상황은 물론 구조 과정과 다양

한 시민들의 주장을 담은 580여 시간의 영상물이 있다

[30]. 새 무역센터로 건립되고 있는 '프리덤 타워'와 함

께 박물관이 완공되면 연 700여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31]. 보스턴 테러도 1주년을 맞아 기록 전시

한 바 있다. 케네디 암살 장소였던 댈러스, 링컨이 사망

한 워싱턴 D.C. 포드극장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격

당한 로레인모텔,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죽

은 장소 등은 TV,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비극적 개인

의 죽음이 다크투어의 공간으로 재생산되어 각인 된 사

례이다. 또한 아우슈비츠, 난징 대학살, 킬링필드, 안네 

플랑크의 집 등은 영화, 드라마를 통해 소재가 되면서 

다크 투어리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30년간 형무소로 

악명 높았던 알카트라즈 섬도 많은 영화에 등장하여 사

람들의 방문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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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대학살 기념관은 중국 난징(남경)에 있는데 난징

대학살을 비롯하여 일제가 중국포로와 민간인에 저지

른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 건립했다. 엄숙한 의미를 지

닌 곳인 만큼 중국정부의 관리도 매우 세심하고 엄격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살 당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칼, 

마시고 버린 술병부터 희생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

힌 파일,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은 파일 등 세세한 것부

터 거대한 규모까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아우르고 있다. 

2009년 6월 27일, 중국 상하이 민항구에서 발생한 13

층 아파트 붕괴 현장을 최근 중국의 한 여행사가 관광

코스에 넣었다. 다크 투어리즘에 죽음이 꼭 있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동쪽의 내륙산

간도시 유바리시는 쇠락해가는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

로 거듭나기 위해 관광 시설 조성에 많은 투자를 했지

만 2006년 6월 360억 엔의 빚을 지고 파산했다. 유바리

시는 실패 경험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 정확한 수

요예측 없이 과도한 관광 투자 탓에 2006년 360억 엔의 

빚을 지고 파산했다가 재기한 과정을 관광상품으로 만

들었다[32]. 이와 함께 도시의 명소인 석탄역사촌, 탄광

생활관, 시립미술관, 영화관 등을 관광하게 한다[33].

2. 국내 사례
국내 다크투어링 공간으로는 4·3평화기념관, 국립

5·18민주묘지, DMZ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거제

포로수용소 등을 들 수 있다. 설계도부터 감방을 비롯

하여 고문실, 사형장, 고문도구와 수감자들의 물품 등을 

전시, 당시 죄수들이 사용했던 족쇄, 용수, 사형장을 재

현해두기도 했고 독립운동가 수감기록표로 벽을 둘러

싼 방도 있는데 이것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형무소 내 

수감생활, 운영 및 권력 구조 등을 알게 한다. 서대문형

무소역사관은 1년에 59만 명이 방문한다[34]. 지하로 내

려가면 고문실과 고문도구들이 2008년 12월 대구지하

철 참사 현장을 재현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문을 

열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가 된 바 있다. 4·3평화기념관은 한 해 동안에만 14

만 여명이 찾는 다크 투어리즘 공간이다. 4·3의 역사적 

참상을 추념하기 위해 2008년 조성된 제주시 봉개동 제

주4·3평화공원은 추모탑, 추모비 등을 세워 상생을 기

리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일제 강점기 일본군 군사

시설이나 제주4·3사건의 현장을 다크 투어리즘 벨트로 

묶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 일대

를 '지붕없는 기념공원'으로 조성, 방문객들에게 다양

한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014년 

1월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다크투어리즘 현황을 

전쟁 산물 유형과 홀로코스트 유형으로 분류했다. 전쟁

유형의 경우 일제 군사시설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가마오름 등 120여개 오

름에 있는 진지동굴을 제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여

행의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다크투어리즘은 역

사적 의미 알기에 초점을 두도록 제공돼야 한다.”며 “이

러한 의미에서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다크투어리즘을 

유형별로 재구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고 알뜨르 비행장 일대는 ‘지붕 

없는 기념공원’으로, 대정읍 해안가는 ‘태평양의 징검다

리’로 표지석을 세워 평화지대로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

았다. 이미 2009년 제주 4·3평화재단은 4·3사건과 연계

된 유적지를 다크 투어리즘 차원에서 발굴키로 했다며 

사라진 마을, 학살터, 동굴 은신처, 민간인 수용소 등 

597곳을 지정했다. 모슬포지역 일본군 전적지를 관광지

로 만들어 ‘역사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켜 인권과 평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사회의 아픈 기억을 전달하며 이를 이해시키고 세

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찰적 역사교육의 장소로 삼

자[35]’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들에 

견주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다크투어 

콘텐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V. 세월호 참사의 다크 투어리즘 적용방안

1. 현재적 논의 
1-1 기록물 보존
꾸준히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각종 기록문의 수집과 보

존이 제기되었다.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억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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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라지기 전에 공유하고 보관해야 한다[36]’는 것이 

대표적인 기록수집과 보존의 전제 동기였다. 즉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잊혀질 권리만큼이나 기억할 의무를 주

장, 세월호 참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지속해

서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37]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모두 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기

록원을 통해 추모 기록을 수집해서 세월호 추모 시설에 

추모 기록 시설도 만들겠다고 했다. 안산시는 4월 28일, 

5월 2일, 5월 7일 설치된 세월호 추모게시판에 남겨진 

9만 3000여건의 추모 글은 안산시에서 별도의 보관 작

업을 진행해 향후 국가기록원이나 추모관에 영구 보존

하겠다고 밝혔다. 문서관리와 기록보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조건이었다[38]. 또한 정부의 기록수집과는 별

도로 2014년 6월 8일부터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

워크’(네트워크)가 시민과 자원봉사자 등이 보유한 위

로 글, 사진·영상 등을 수집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39][40]. 시민단체와 기록관리전문단체 20여 곳이 참여

했다1.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은 정부 공식 합동분향

소가 마련된 안산과 사고 현장인 진도 실내체육관 팽목

항 등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방명록, 리본띠, 낱장 

추모글, 서예형 추모글, 걸개그림 등 각종 기록물들을 

수집했다. 아울러 서울광장, 청계천광장 등에 산재된 기

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습하는 활동을 벌였다. 자원봉

사단이 수습한 기록물은 1차 정리를 통해 세월호 시민 

아카이브 네트워크에 전달[41]되었다. 많은 기록들이 

민간에서 생산이 되었으며, 국민적 감정, 유족들과의 공

감 관련 자료들은 사실 민간의 기록들[42]이다. 사진, 

동영상, 관련자들의 증언의 채록이 제기되었다. 관련자

의 증언기록에는 자원봉사자 구조작업자 유족, 생존자

들, 정부쪽 활동자의 증언이 포함된다. 희생자와 가족들

의 사연, 팽목항 자원봉사자들의 선행, 취재 기자들의 

못다 한 이야기 등도 적극적으로 채록 계획안에 있었

다. 이는 시간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다[42]. 서울시는 민간영역의 자발적 추모 기록은 사회

적 상처·상실감을 치유하고 이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중

요 자산이라고 말했다[43]. 

1 시민네트워크는 참여 단체와 시민을 확대하고 수집한 기록을 온라인

으로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누리집(http://sewolho-archives.org)

을 열었다.

세월호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을 관점의 차이를 불문

하고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어떻게 의미와 가치, 그리고 대중적인 접근성

을 고려해 선별하고, 그것을 좀 더 부각하는 것도 중요

할 수 있다. 세월호에 관한 기록을 하나의 문화콘텐츠

로 전제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관람

객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과 공간화를 

통해 접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이분화하는 전략이 같이 

모색되어야 한다. 

1-2 추모 묘역과 공원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추모비이다. 2014년 5월 ‘제주

도에서 세월호를 바라보며’라는 주제로 열린 ‘제주 사회 

집담회’에서 “제주항에 “‘세월호를 기다리며’라는 비석, 

즉 세월호 추모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 제기[44]되었

다. 그 다음 단계로는 추모 묘역과 공원 그리고 박물관 

추모관을 언급할 수 있다.

2014년 5월 발의된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에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위령 묘역 및 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등 위령 사업에 대한 예

산 지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에 대한 기금 출

연, 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부평승화원에 세월호 참

사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원이 조성 계획이 발

표되기도 했다. 2014년 6월 10일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

선자가 재발 방지 다짐 교훈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예산 투입 국가사업으로 팽목항에 세월호 참사 희

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공원 조성을 정부에 제안하겠다

고 밝혔다. 이 안에는 추모공원에는 희생자 위패를 안

치하고 인양한 세월호 선체를 전시하는 복안도 담았다. 

2014년 6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를 잊

지 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

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생자 추모

비와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팽목항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추모묘역이나 공원은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관람객들과 만난다. 관람객들의 동선과 행위적 특성에 

맞는 물리적 공간의 콘텐츠 구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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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간에서 최대한 다크 투어링의 의미와 가치를 

살리고, 관람객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창

작과 배치, 전시도 공간학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1-3 유품과 유흔 공간
희생자들의 유작(예컨대 미술품)[45]과 희생자들이 

남긴 유품은 물론이고 인양된 세월호는 그대로 보존을 

해서 아픔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기념물로 남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성금 등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인양을 해서 진도 팽목항 근처나 안산에 전시를 

하는 방법[46]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세월호를 침몰 상태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해상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이는 인양의 기술적 어려움과 큰 비용 소요문제도 해결

하면서 추모와 ‘반면 학습’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거론되었다. 인양 비용은 최소 1000억 원, 

시간은 최단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47]되었다. 

다만, 해상 추모공원 조성은 실종자 시신이 전부 인

양되거나 희생자 가족들이 선체 현장 보존에 동의한다

는 전제가 필요했다. 세월호의 경우 대형 선박이기 때

문에 그 선박 자체가 다크 투어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인양하는가, 그대로 두는가에 따라 육상 

전시 콘텐츠인가, 해저 전시 콘텐츠인가로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라 다크 투어의 성격이 구분되고 이에 맞

는 접근이 필요해진다.

1-4 선박 항로와 순례 대장정
세월호 항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체험적 다크투어 코

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등의 대장정 길

을 체험하는 로드코스도 다크 투어의 대상이 된다. 

2014년 7월, 일부 유가족은 귀환 염원 깃발·나무십자가

를 들고 단원고서 팽목항까지 도보 순례를 했다. 750여

㎞ 1,900리길을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국도를 따라 하

루 20~25㎞씩 40여 일 동안 걸으며 “아무리 힘들다 해

도 우리 아들이 죽어갈 때 느꼈을 고통만큼이야 하겠습

니까.”라고 했다[48]. 한편 6월 말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

서 각각 출발했던 도보순례단이 7월 12일 진도 팽목항

에 도착하기도 했다. “걸음 오는 길마다 세월호 희생자

들과 유가족들의 서러움과 슬픔을 새기면서 왔다.”고 

밝혔다[49]. 총 1146km에 달하는 최종 목적지 진도 팽

목항을 향해 16박 17일 일정으로 고난의 행진을 이었

다. 

세월호 선박항로와  순례대장정은 열람의 기록물이

나 접촉의 특정한 공간과 달리 체험적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고도 넓다. 다만, 순례 대장정을 다시 체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콘텐츠 구성 자체보다는 대장정 코스

의 정비나 그 운영관리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된다.   

2. 향후 방향
세월호 다크 투어 관람객들을 세월호의 참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그 노정을 따라 갈 수도 있으며 관련 기록

들을 접할 수 있다. 

각종 관련 기록물은 관람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

며 다크 투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때 필

요한 것은 각종 기록을 수집 보관 전시 하며 관람객들

에게 제공하는 공간이다. 디지털화 하여 아카이브에 저

장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의 기록물 수집과 민간의 

기록물 수집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정책적 조치가 따라

야 한다. 무엇보다 참사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실제의 

공간 속에서 많은 참관객들에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모관이나 박물관에 연계 시키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추모 공원과 기념공간은 그 위치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예산 규모나 방문자들의 근접성이 달

라질 것이다. 위치는 팽목항이나 안산, 서울 등으로 제

안되었는데[50] 박물관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현장성이 중요하다. 

세월호를 인양하여 그 인양 선체를 전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며, 그 장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

장성을 위해서는 진도 사고 해역 인근에 마련 하는 것

이 더 실제감을 갖게 만든다. 다만, 천안함의 경우에는 

정부 소유였지만 세월호의 경우 청해진해운의 소속이

다. 정부가 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해상추모공원을 만드는 데는 약 500억원이 드는데 독

도에서 약 460m 떨어진 곳에서 5년 전부터 건설 작업

이 진행 중인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모델이다.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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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일을 박아 해상에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이다. 이 

기지 건설 예산은 약 430억 원이다. 바다 위 추모 시설

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전함 USS 애리

조나호 추모관이다. 해안에서 150m가량 떨어진 해상에 

세워져 있어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배를 타고 가야 한

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애리조나호는 1941년 12월 일

본군의 진주만 공습 때 폭격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는 

배의 상부만 해체하고 물에 잠겨 있는 하부는 현장에 

그대로 뒀다가 1962년 그 위에 추모관을 건립했다. 희

생자를 기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기 위한 일이었다. 

바닥을 통해 물속의 애리조나호를 볼 수 있는 추모관에

는 한 해 약 100만 명이 방문한다. 또한 1994년 핀란드 

해역에서 침몰한 에스토니아호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수심이 깊어 인양이 어렵다고 판단, 콘크리트를 부어 

유해나 유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공적으로 결박했다.

Seaton의 논의에 따를 때, 세월호 사고는 대형 참사

인데 자연 재해가 아니라 제도와 그 운영에 따른 인재 

참사다. 학살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는 아우슈비츠나 

킬링필드, 4.3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다. 교육의 관점에

서는 학생들, 가족의 관점에서는 어린 자녀들에 관한 

콘텐츠들이 구성된다. 이는 관람객들의 성격을 좌우하

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세월호 다크 투어

리즘은 관련 공간 탐방과 전시와 체험의 공간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세월호와 관련한 공급자들은 참

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사안의 대형 참사로 인

한 비극성 때문에 진지하고 교훈적인 분위기를 견지해

야 한다. 상업적인 점, 즐거움이나 유희적 낭만적인 관

념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장성과 진정성이 중요하

게 간주되어야 한다. 인재가 만들어낸 참사의 교훈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 이

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이데올로기 관점이 개입될 

수도 있다. 아우슈비츠와 같이 의무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인재 참사 현장을 찾는 수학여행 대체 제도

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다크투어리즘 공간들을 있는 작업들이 중요하

다. 세월호 참사는 비단 진도 해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현장 공간이나 순례 도보길을 만드

는 것도 필요하다. 팽목항에 이르는 학부모의 길도 이

에 포함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육상 공간에서 일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공원을 활용하여 인천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과정에 추모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해 훼리호 참사와 같이 다

른 해상 참사와 연계하여 다크 투어를 조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다크투어 콘텐츠유형별 구성 방향
다크투어 콘텐츠유형 콘텐츠 구성 방향

        기록물

디지털화를 지향하되 전시관이나 박물관 공
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체험적 경험을 
증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텍스트적인 가치
와 의미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부여가 콘텐
츠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추모 묘역과 공원

추모라는 사회적 의식에 맞게 콘텐츠 디자
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과 그에 맞추어 의미와 가치를 공간상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의 배치
와 연출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품과 유흔 공간
희생자들의 유품이나 흔적이 남은 물건, 대
상물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박물관이나 전
시관의 프로그램과 연동되어야 한다. 

 항로와 순례대장정

세월호의 항로를 그대로 탐방할 수 있으며 
세월호 선체가 해저에 있는 경우, 직접 선체
에 방문하는 코스가 추가될 수 있다. 순례길 
코스에서는 콘텐츠의 배치와 연출보다는 운
영관리측면에 더 집중해야 한다.

V. 결 론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으며, 그러한 참사

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가 다크 

투어리즘이다. 밝고 좋은 긍정의 여행개념에서 벗어나 

어둡고 좋지 않은 사건과 공간을 통해 긍정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행 개념이 이 다크 투어리즘이다. 논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성격과 이에 맞게 다크 투어리즘 

관련 콘텐츠 구성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

사는 갑자기 인재로 일어난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그 

참혹함과 비극성이 크다. 인재의 측면은 국가 안전 구

조 제도, 교육 제도, 경영 방식, 사회문화적 행태 등 전

방위에 걸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지

속적으로 인식시키고 환기시키는데 다크 투어리즘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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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단순히 일반적인 여행의 관점과는 달리 교육과 메

시지, 진정성과 현장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 또

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 인재의 원인과 관련한 콘텐츠들

이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별적인 공간으로 

분산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일관된 탐방 혹은 

여행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항구적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으며 오

히려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내는 매신저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무엇보다 교육공간, 상징공간, 문화공간, 여가

공간, 상업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조직구성, 공

간개발, 홍보채널, 브랜드 구축 등의 장소마케팅 추진요

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다크 투어리즘 장소는 조직

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며, 심미성과 상징성이 뛰어

난 공간디자인 기법을 구현해야 한다. 기존의 홍보수단

과 함께 오락성과 체험성을 강화한 문화적인 방법들을 

시도하여 장소를 홍보해야 한다[51]. 대중문화를 활용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며[52], 무엇보다 다크 투어 

관광객들의 관광욕구[53]를 우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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